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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수술 전 병기 결정은 분화가 잘 된 갑상선 암을 가진 환

자에서 예후를 예측할 수 있고, 갑상선 암의 재발이나 사망

률 등 환자의 위험정도를 고려한 수술 후 보조 치료에 한 

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고위험군인 환자의 경우 추적 

검사의 빈도나 강도를 결정하는 데 중요하며, 환자와 상담

의의 소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다.  

갑상선 암의 병기 분류는 여러 분류체계가 있으나, 국제적

으로 공인되는 분류법으로 American Joint Committee on 

Cancer(AJCC)가 제시한 TNM 분류이다. 병기는 TNM에 

근거하나 갑상선암은 조직형과 진단 당시의 연령이 예후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이 점을 고려해서 분류법을 제시한다. 

따라서 본 강의에서는 TNM에 기초 한 수술 전 영상학적 

병기결정에 해 살펴보고자 한다. 

 

T Staging 

 

최종 병기 결정은 수술 후 병리조직 소견에 근거하나, 수

술 전 병기를 예측하는 것이 수술 범위 결정에 많은 도움을 

준다. 최근 수술 전 영상 진단으로 종양의 범위를 미리 파악

하여, 불필요한 광범위 절제는 피하고, 또 주요 재건 수술을 

요하는 광범위한 암의 범위를 수술 전 미리 예측하여 수술 

범위를 예상함으로써 외과의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지금까지 발표된 지침들은 갑상선암이 1cm 이상이며 피막 

바깥으로의 침범(extracapsular invasion)이 있는 경우 갑

상선전적출술이 가장 적절한 방법이라고 하고 있으나 갑상

선유두암의 최  직경이 1cm미만이며 갑상선의 한쪽 엽에 

국한된 경우에는 한쪽엽절제술로 충분하다는 의견이 많다. 

한쪽엽절제술은 갑상선전적출술과 비교시 정상 갑상선 조직

을 보존하고, 반회 신경과 부갑상선 손상의 가능성이 상

적으로 적다는 장점이 있다. 갑상선암이 주변 띠근육(strap 

muscle)이나 흉쇄유돌근(sternocleidomastoid muscle)을 

침범한 경우 침범된 근육까지 포함한 절제가 필요하다. 그러

므로 수술 전에 영상으로 다병소성 종양인지, 피막 바깥이나 

주변 근육으로의 침범이 있는지를 진단하는 것은 중요하다. 

이점에서 초음파는 CT나 MRI보다 우수한 진단도구이다. 

Shimamoto 등의 연구에서 초음파에서 종양이 주변 조직

으로 튀어나와 있는 소견을 갑상선 바깥으로의 침범이라고 

간주할 때, 초음파는 민감도 62.9%, 특이도 97.6%를 보고 

하였다. 곽 등은 221개의 1cm 이하 유두상 갑상선암을 

상으로 병변의 25% 이상이 갑성선 피막과 닿아있는 경우를 

양성으로 간주하였을 때 민감도 65.2%, 양성예측도가 70.7%, 

Az값이 0.735로 좋은 결과를 보였다. 그러므로 1cm 이하

의 갑상선암의 경우, 다병소성, 양측성 및 갑상선 바깥으로

의 확장 유무를 파악하는데 초음파가 매우 도움이 될 것으

로 생각된다. 그러나 갑상선암이 주요 장기와 닿아있는 경

우나 크기가 큰 경우 갑상선 암의 병기 결정에서 주변 주요 

혈관, 식도, 기도 등의 침범 유무는 수술전 수술범위 결정이

나 환자 술전 동의를 얻는데 중요하다. King 등은 갑상선암

의 수술 병기 결정에 초음파와 MRI를 비교하였다. 이 연구

에서도 초음파는 원발성 병변, 다병소성, 림프절 전이를 찾

는데 MRI보다 우수하였다. 원발성 병소가 5mm보다 작은 

경우 MRI에서는 병변이 보이지 않았다. 그렇지만 원발성암

이 정상 갑상선 조직에 의해 쌓여있지 않는 경우, 기도침범

을 유무의 진단에는 MRI가 유용하였다. 따라서 수술 전 T 

staging을 위해서 초음파와 함께 필요하다면 다른 영상진단

법을 병행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렇지만 모든 갑상

선암 환자의 수술 전 진단으로 CT나 MRI를 병행하여서는 

안된다. 

 

N Staging 

 

갑상선암의 T-staging과 더불어 중요한 것은 림프절 전

이 유무의 예측이다. 갑상선암의 림프절 전이와 예후와의 

관계에 해서는 논란이 많지만, 수술 전 만져지는 림프절

외  과 <Panel Discussion> 대한두경부종양학회 2008 추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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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 초음파에서 발견된 림프절은 제거를 해주는 것에 해 

많은 수술의가 동의하고 있다. Stulak 등의 연구에서 수술 

전 초음파로 만져지지 않는 경부림프절 전이를 32.9%에서 

발견하였다고 보고하였고, Kouvaraki 등은 수술 전 초음파

를 시행하여 39%에서 수술 범위가 바뀌었다고 보고하여 

수술 전 초음파가 림프절 전이를 진단하고 또 수술 범위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갑상선암의 재발이 부

분 경부에서 나타나고, 그중 림프절 전이가 60~75%를 차

지한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최초 수술에서 전이된 림프절을 

같이 수술을 적절히 하는 것은 환자의 재수술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다. 

수술로 갑상선 유두암으로 진단받은 환자의 20~50%에

서 림프절 전이가 보고 되고 있고, 원발암이 갑상선 내에 국

한되어 있거나 크기가 작더라도 경부 림프절 전이가 있을 

수 있다. 수술 전 초음파는 환자의 20~31%에서 의심스러

운 경부 림프절을 진단하였다. Shimamoto 등은 수술 전 초

음파 검사에서 림프절 전이의 36.7%의 다소 낮은 민감도를 

보였고, 특이도는 민감도에 비해 높은 89.3%였다. King 등

은 초음파와 MRI를 이용한 수술 전 진단에서 림프절 전이의 

93%를 발견했는데, 내경정맥 주위의 림프절 전이가 가장 많

았고, 경부 후방, 중심구획, 그리고 쇄골상와(supraclavicular 

fossa)에 있었다. 중심구획의 림프절 전이는 갑상선 절제를 

하면서 수술 범위에 포함되므로 환자에게 큰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양측 경부의 주요 혈관을 따라 생길 수 있는 림프절 

전이는 수술의 범위가 달라지므로 갑상선 암이 진단되었다

면 초음파로 반  측 갑상선 엽 뿐만 아니라, 양측 경부를 

면밀히 진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초음파가 검사의의 경험과 

능력에 많이 의존하는 검사이므로, 기관의 상황에 따라 다

른 검사법(CT, MRI 또는 PET)등이 이용될 수 있으나, 아

직까지는 수술 전 병기결정에 이런 영상 검사들을 모두 이

용해야 하는가에 해서는 이견이 많아 최근 Cooper 등의 

미국 갑상선 연구회 모임에서는 갑상선의 분화암의 많은 논

문을 고찰하여 갑상선암의 병기결정에 있어서 반 쪽 엽 및 

림프절 평가를 위해 초음파는 권하는 검사이나, CT, MR 

PET 등이 다른 영상법을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원하

지 않는다고 발표하였다. 

그렇지만 최근 연구들에서 림프절 staging에 초음파와 더

불어 추가적인 CT의 좋은 성적이 보고되었다. 림프절 전이

의 수술 전 진단에 초음파만 진단에 이용하는 것보다 CT를 

함으로써 김 등의 보고에서는 환자의 8%에서 추가적인 전

이를 발견하였고, 안 등의 연구에서도 초음파 단독보다는 

CT를 함으로써 민감도가 증가하였다. 그러나 CT의 경우 

iodine조영제를 사용하므로 수술 후 radioactive iodine을 

사용하는데 문제가 있을 것이라는 보고가 있으나 흔히 ra-
dioactive iodine치료는 수술 후 2~3개월 이후에 계획되므

로 지장이 없다는 보고도 있다.  

초음파 등의 영상진단에서 림프절 전이가 의심되는 경우 

수술 전에 세포검사를 하여 진단이 된다면 수술 범위를 계

획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고, 진단이 되지 않아 동결절편 생

검(frozen biopsy)으로 인한 수술 시간을 줄일 수 있다. 그

렇지만 세포검사만으로 림프절 전이를 진단하는 데 한계가 

있다. 최근 림프절 전이의 진단에 세포검사와 추가적인 티

로글로불린(thyroglobulin)검사를 하여 진단의 정확도를 높

일 수 있다는 보고가 있다. 

  

M Staging 

갑상선암 환자의 부분은 수술 후 요오드 동위원소 제거

를 한다. 이와 더불어 원격 전이의 진단 및 치료도 동시에 

가능하다. 요오드 동위원소 제거는 잔존해 있는 갑상선 조

직을 제거하여 국소적 재발을 줄일 수 있고 더 나아가 사망

률을 줄일 수 있다. 저위험군 환자에서는 큰 장점이 없었지

만, 1.5cm이상의 암, 또는 수술 후 암이 남아 있는 경우는 

저위험군 환자에서도 도움이 되었다.  

 

결     론 

 

수술 전 병기 결정은 수술 범위 계획과 환자 사전 동의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 따라서 지금까지 나온 여러 검사법

을 적절하게 이용한다면 환자와 외과의에게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으리라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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